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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수산개발원, ‘청년어업인 협력성장포럼’ 개최
- 청년이 만드는 어촌의 내일... 청년어업인 등 100여 명 참석 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조정희)은 10월 13일(화) 여수에서 ‘청년이 만드는 

어촌의 내일’을 주제로 ‘청년어업인 협력성장포럼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 포럼

에는 청년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,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(사)한

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, 국립목포대학교, 전남대학교, 한국수산벤처대학이 협력기

관으로 참여했다.

이번 포럼은 청년어업인의 창업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

공유하고, 지역·세대·업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첫 번째 세션 ‘바다에서 만든 브랜드: 어촌 비즈니스의 성장과 확장 이야기’에

서는 김은율 동해형씨 대표가 창업부터 시장 안착까지의 경험을, 장종수 ㈜덕화푸

드 대표이사가 명란 브랜드의 성장 과정과 향후 도전 과제를 발표했다. 이어진 토

크세션 ‘창업자에게 묻다’에서는 김영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남지역회

장과 조정영 신우주호 선장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 진입 장벽과 판로 확보, 사업 

확장, 정보 접근 등 청년어업인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발표자들

과 의견을 나눴다.

두 번째 세션 ‘청년어업인이 키우는 어촌산업: 창업·가공·지역연계의 가능성과 

과제’에서는 정필훈 글리처파트너스 대표가 어촌 자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어촌 

기업의 성장 전략을, 정여울 웰피쉬(WELLFISH) 대표가 통영에서의 수산업 창업 경

험과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. 이어 참석자들은 ▲창업·진입 및 

정착 ▲협업·공동체·네트워크 ▲가공·브랜딩·고부가가치화 ▲판로 개척·마케

팅 등 네 가지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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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 포럼은 청년어업인들이 직접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 수산물 생산부터 가

공·브랜딩,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촌산업 전반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

점에서 의미가 있다. 또한 지역과 업종이 다른 청년어업인들이 각자의 경험과 고

민을 공유하고,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“청년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

한 지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촌 정책 연구의 출발점”이라며 “이번 포럼에서 

나온 의견이 귀어귀촌 정책과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

와 협력을 이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

박형준 전문연구원(051-797-4526) <hjpark@kmi.re.kr>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- 3 -

<붙임1> 청년어업인 협력성장포럼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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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2> 청년어업인 협력성장포럼 행사 사진


